
한전공대설립추진위다음주출범

위원장에윤의준총장후보

한전공대(가칭) 설립을 이끌 한전공

대설립추진위원회가추석이후공식발

족하고활동에들어간다.

27일한전공대설립단에따르면윤의

준<사진> 한전공대초대총장후보를위

원장으로한설립추진위원회가다음달

둘째주공식발족한다.

추진위는 11명의 자문위원과 정재천

한전공대 설립단장 등 내부 인력 등 총

20여명으로구성됐다.

자문위원에는서울대,카이스트,성균

관대등주요대학의교육학,전기에너지

공학,건축학전공교수와대학설립에참

여한경험이있는전현직교육계인사가

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

이들 위원들은

공식발족전자문

회의를 열어 교육

연구부총장과행정

부총장도입등직

제와 교과과정 골

자를논의해왔다.

추진위는 기획

연구교과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로

나뉘어대학캠퍼스상세설계,건축일정

등각분과별현안을추진한다.

활동기간은 교육부 대학설립 인가를

마치는 내년 3월까지로 예정됐다. 지난

6월 학교법인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윤

의준총장후보자는내년대학설립인가

를받으면정식총장으로임명된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광주전남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1%못미쳐

로또복권 (제93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8 21 25 38 39 44 2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숫자일치 2,832,418,829 8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8,664,699 55

3 5개숫자일치 1,360,432 2,776

4 4개숫자일치 50 000 128,480

5 3개숫자일치 5,000 2,124,548

광주전남10만소상공인가운데풍수

해보험에 가입한 곳은 1%에도 못 미치

는800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소속황운하더불어민주당의원이행

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올해 8월 말기준광주전남지역소

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9만9059

개소가운데보험가입사례는0.81%수

준인805건으로집계됐다.

광주는 4만4777개소 중 전국 평균

(0.47%)에 못 미치는 0.22%(99곳)만

가입했고 전남은 5만4282개소 가운데

1.3%인 706개소만 풍수해보험에 가입

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회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상을수상했다.

한전은지난 24일서울세종호텔에서

개최한 경영혁신대상 시상식에서이같

은수상을했다고27일밝혔다.

대한민국디지털경영혁신대상은과

학기술정보통신부가주최하고한국빅데

이터학회가주관한다.

디지털전환을통한혁신성과창출이

탁월한기업과기관을선정해시상하며,

전문가 및 교수 심사위원회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선정한다.

한전은디지털변환추진전략수립,빅

데이터시스템구축,전력인공지능소프

트웨어개발플랫폼(허브-팝) 개발, 전

력데이터공유센터 개소, 에너지마켓플

레이스(엔터) 구축, 전력계량 분석 파

워체크모바일서비스 등의디지털변환

추진성과를인정받았다.

한전은에너지플랫폼및디지털솔루

션사업추진을가속화할계획이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김숙철(오른쪽) 한전기술혁신본부장이

대한민국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

상을받고있다. <한전제공>

한전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대통령상수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왼쪽)은 지난

24일추석을맞아공군제1전투비행단

(단장권오석)을방문해군장병들을격려하고위문금1000만원을전달했다.

<광주은행제공>

광주은행 제1전투비행단에위문금

14 제21353호2020년9월28일월요일 경 제

6월기준계획인구4만9499명에1만6000명부족

부산107%…울산 강원등전입률90%이상대조

조오섭의원 교육 의료시설등인프라조성시급

도시 전입률
지역채용

비율

종합병원

까지거리

부산 107.1 35.7 1.7

울산 95.5 27.2 2.4

강원 94.3 25.5 4.8

전북 92.9 25.5 8.4

제주 91.9 21.7 5.3

경북 83.2 25.8 6.8

대구 82.3 28.7 8.3

충북 67.7 27.4 12.1

광주 전남 67.7 24.6 8.8

경남 67.6 22.5 5.2

10개혁신도시조성현황비교
(단위:% ㎞)

※올6월말기준(채용비율은2019년12월)
<자료:조오섭의원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7년차를 맞

았지만계획인구를 1만6000명 못 채웠으

며, 전입률도전국 10개 혁신도시가운데

최하위인것으로나타났다.

27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

교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

해 6월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전입률은

67.7%로, 경남(67.6%) 충북(67.7%)와

함께최하위를기록했다.

나주혁신도시에주민등록을마친인구

는 3만3525명으로, 계획인구 4만9499명

대비미충원률은32.3%이다.

국내최대공기업한국전력공사와한국

농어촌공사등이지난2014년부터혁신도

시에둥지를텄지만계획했던인구를아직

도1만6000명채우지못한셈이다.

반면부산혁신도시의경우계획인구를

498명넘긴7498명이주민등록을하며전

입률은107.1%를기록했다.

부산에 이어 울산(95.5%), 강원

(94.3%), 전북(92.9%), 제주

(91.9%)등은90%넘는전입률을나타냈

다. 10개 도시평균전입률(79.8%)을밑

돈도시는광주전남을포함해경남, 충북

등3곳뿐이었다.

나주혁신도시16개공공기관공기업이

이전하면서총이전인원은7714명으로집

계됐다.

이가운데혁신도시에거주하는인원비

중은 68.8%(5310명)로, 전국 평균

65.3%를소폭웃돌았다. 하지만5명중 2

명꼴(40.3%)은독신미혼자등1인가구

였다.

이처럼혁신도시인구가목표에크게못

미친것은열악한정주여건때문으로풀이

된다.

정주인프라가운데특히교육의료시설

은전국에서하위권을전전했다.

나주혁신도시의학교구축비율은목표

의70%로,전국에서가장낮았다.이는전

국평균(79.6%)에 크게 못미쳤으며, 부

산울산강원은이미조성률100%를달성

했다.

유치원 조성률도 전국 평균(85.1%)을

밑도는63.6%로나타났다.

주요 편의시설 접근성도 낮았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종합병원까지 거리는 평균

8.8㎞(37분)으로, 충북(12.1%)에 이어

전국에서두번째로멀었다.응급의료시설

접근성도전국평균(6.1㎞) 보다 2.7㎞나

먼8.8㎞로조사됐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접근성은 8.9㎞

(22분)으로, 전국평균(5.1㎞)과큰격차

를보였다.

6월말현재공동주택보급률은79%로,

혁신도시 평균(87.1%)보다 뒤지고 충북

(77.5%)에이어두번째로낮았다.

광주전남지역 한 해 평균 대학 졸업생

은 3만6000명이 넘었지만지난해혁신도

시이전기관들의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은평균을밑돌았다.

지난해 나주 혁신도시 13개 기관의 총

채용인원(3166명) 가운데지역인재의무

채용대상은절반가량(50.9%)인1611명

이었다.

의무채용대상중실제지역인재를뽑은

비율은24.6%(396명)으로, 10개도시가

운데제주(21.7%), 경남(22.5%)에이어

세번째로낮았다.

조오섭의원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는지역인재채용확대와열악한교육환경

개선, 의료복지 인프라 접근성 확보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

관 2차이전을대비해공동혁신도시의성

과와 과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상

생형 공동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

고말했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조성7년 나주혁신도시전입률전국꼴찌

광주 전남올상반기4572건…지난해의59%수준

중장년층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제

도 광주전남신청건수가올해크게늘어날것으로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이용호의원이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분석한결과,올해6월말기준국민연금추납신청건수는광주2260건

전남2312건등4572건으로집계됐다.

올상반기신청건수는지난한해신청(광주 3811건전남 3933건)의 59%

에달한다. 추납신청금액은광주 136억500만원전남 123억200만원등 262

억700만원으로,전국신청금액(6149억원)의4.3%비중을차지하고있다.

국민연금추납은국민연금가입자가실직,폐업등으로인해내지못한보험

료를추후에일시납부하는제도다.

추납제도는애초취약계층의노후보장을위해도입됐지만,국민연금보험

료의수익률이민간보험보다높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고소득층이추납을재

테크수단으로보고대거신청하는현상이생겼다.

광주전남추납신청은올해4월630건, 5월 810건, 6월 817건등최근3개

월동안증가하는추세다.

이용호의원은 국민연금추납은부유한장년층이재테크수단으로활용한

다면자칫세대간갈등으로번질수있다며 최근정부가국회를중심으로추

납기한을10년이내로제한하는제도개선의지를밝힌것을환영한다고말했

다. /백희준기자bhj@kwangju.co.kr

중 장년층新재테크수단 각광

국민연금추후납부제신청는다


